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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나라면….     16-09-27a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탈북 기자 강철환씨를 백악관에 초대하여 40분 동안 대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자리에는 체니 당시의 부통령도 배석을 했고국가 안보담당 보좌관도 동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시 대통령의 처사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자극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진보계열의 언론사들도 있었지만 미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에 양보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탈북자인 강 기자와 담소를 하는 동안 부시 대통령이 강기자에게 던지 질문 하나가 저에게는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경영학 석사 (MBA)학위를 갖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던진 이 질문은 유능한 경영인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경영학교에서 가르치는 질문입니다. 부하 직원이나 고객에게 일방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 보다 “ 당신이 나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협의의 결론이 상대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얻어졌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협력관계도 좋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시를 할 때에도 “네가 나라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 자녀들도 자기의 견해를 부모님들이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지시에 순응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대화나 지시를 할 때 권위를 과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던지는 화법은 부정적인 결과를 내기가 쉽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던지는 화법으로 인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반응을 을 자아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썽만 피우고 말을 잘 듣지 않은 초등학생 형제가 있었답니다. 그들의 가장  나쁜 행동은 도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형제의 행동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우선 동생을 먼저 면접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서 넓은 책상의 양쪽에 그 둘은 앉았습니다. 목사님에 그 아이를 맞이한 후에 점잖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게시냐?” “몰라요.” 라고 그 아이는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가 자기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일어서서 좀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또 물었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는 “몰라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닥아 가서 사때질을 하다시피 하면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겁에 질려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부지런히 달려 집으로 돌아온 그 아이는 그의 형에게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형아, 큰일 났어. 하나님이 없어졌데.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훔쳐간줄로 알고 있어.”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보모와 자녀간, 또는 부부간에도 언어를 일방적으로 던지는 화법은 마찰을 빚기로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생긴 문제점이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정답게  “여보, 당신이 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오?”라고 물으면 비록 해답을 갖지 않은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협의를 하는 상대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한 다는 인상을 주면 고객과의 이해상치, 노사문제, 또는 직장불화의 수습에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당신이 나라면 어떯게 하겠습니까?” 의 질문을 자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끝

